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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에는 별(★)이 반짝  
- 아파트상가, 먹자거리 등에 840곳 추가지정해 2,364곳으로 확대 예정 -

- 기존 지정업체 현장평가해 기준 미달업소 지정 취소, 지도서비스도 준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일상에서 시민들이 쉽게 찾는 생활권 

(아파트상가, 먹자거리)을 중심으로 840곳 음식점을 위생등급 지정 업소로 

추가해 총 2,36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

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 ★★★★, 우수★★, 

좋음 ★)을 부여하는 제도다. 음식점의 위생수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도입

됐다. 

시는 객석, 객실, 조리장등의 위생상태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

이면 등급을 지정해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해 준다. 

시는 올해 아파트상가, 먹자거리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

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840곳을 신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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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위생등급 지정이 어려운 소규모 영업장 및 고령의 영업자 음식

점을 위주로 사전 1:1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개선이 필요한 

노후된 주방시설의 환경개선비용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위생등급 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현

장평가를 실시해 등급별 지정기준이 미달되는 업소는 부적합 처리 및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생등급 업소를 시민들이 쉽게 찾

아갈 수 있도록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 지도(food-gis)’시각화 

작업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

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시민들께서 위생등급 지정음

식점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위생등급 지

정을 받은 업소가 자긍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지원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사진>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